
“백제·신라와는 또 다른, 고구려의 기상을 사진으로 만나다”

GIST 오룡아트홀, 사진작가 박하선 초대전 개최
-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로서 세계 오지와 분쟁 지역의 삶과 문화를 기록하며 독보적 입지 다진 

박하선의 10년에 걸친 고구려 유적지 탐방 여정… 5월 29일까지

▲ 2025 오룡아트홀 제2회 전시 ‘고구려’ 포스터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오룡아트홀의 올해 제2회 초대전으로 사진작

가 박하선의 개인전 ‘고구려’를 4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2022년 12월 오룡아트홀 개관 이후 최초로 진행하는 사진전으로, 박

하선 작가가 10년에 걸쳐 촬영한 고구려 유적 사진 18점이 전시된다. 작품에는 중

국 요령 지역부터 남쪽 충주에 이르기까지 고구려의 흔적이 남아 있는 유적지가 

담겨 있다.



박하선 작가는 항해사 출신으로, 5대양을 누비며 사진 작업을 이어 왔다. 1984년

부터는 세계의 오지와 분쟁 지역을 찾아 그들의 삶과 문화를 기록하며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로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졌다.

그의 대표적인 작업으로는 오아시스 실크로드와 해양 실크로드를 따라 촬영한 사

진들이 있으며, 특히 티베트의 장례 풍습인 ‘천장(天葬)’을 담은 작품으로 2021년 

‘월드 프레스 포토상(World Press Photo Award)’를 수상한 바 있다.

박 작가는 인간 삶의 현장을 기록하고 묻혀 가는 우리 역사를 사진으로 되살리고

자 고기(古記)에 남겨진 흔적을 쫓아 고구려 유적지를 카메라에 담아 왔다. 그의 사

진은 고구려의 강인한 힘과 기상을 생생히 전달하며 깊은 울림을 준다.

이번 ‘고구려’ 전시에서는 1996년 촬영된 ‘지안 고분 제5묘 벽화’사진이 공개된다. 

이 벽화는 2000년 이후 촬영이 금지된 희귀 자료로, 화려한 장식 무늬와 사신의 형

상, 남색과 적색의 채색을 통해 고구려 예술의 생동감을 고스란히 전한다.

▲ 2025 오룡아트홀 제2회 전시 ‘고구려’ 지안 고분5회묘 벽화(1996)

박 작가는 역사 속 고구려가 외세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섰으며, 이민족을 포용하

며 백성들의 화합을 이루어 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는 “고구려의 기상을 본받아 

민족정기의 불씨를 되살리는 데 이번 전시가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룡아트홀은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교류를 위해 GIST가 마련한 다목적 전시 공간

으로, 이번 ‘고구려’ 전시까지 총 15회의 전시를 개최하며 지역민과 함께하는 열린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하선 초대전 ‘고구려’는 5월 29일까지 GIST 오룡아트홀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주말 관람 문의: 062-715-2622) 


